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제주지역

본부는 청년과 신혼부부, 고령자

등을 위한 제주삼도이동 행복주

택 88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

30일 밝혔다.

제주시 삼도2동에 들어서는 이

행복주택은 총 2개 단지(H-1BL 54

세대 H-2BL 34세대)로 제주시 탑

동로, 서문로 등이 도보로 접근 가

능하고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를

비롯해 대형마트, 전통시장, 칠성로

쇼핑거리 등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

다.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.

청년에게 가장 많은 42세대가 배

정됐고, 신혼부부 26세대, 고령자

10세대, 주거급여수급자 10세대가

공급된다.

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임대

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

의 60∼80％ 수준이다. 전용면적별

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보면 26㎡

의 경우 ▷청년 3240만원 14만8000

원 ▷고령자 3420만원 15만6000원

▷주거급여수급자 2700만원 12만

3000원이다. 36㎡의 경우 ▷신혼부

부 5080만원 23만2000원이다.

입주자격은 월 평균 소득의 100%

이하의 무주택자 세대구성원(1인

120%, 2인 110% 이하)이다. 청년은

6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

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있는

경우 10년,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

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.

청약 접수는 오는 7월 11일부터

13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

(apply.lh.or.kr)에서 하면 된다.

문의 LH 콜센터(1600-1004)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제주의 6월 소비자심리가 전달보다

하락했다. 계속되는 고물가에 제주

도민들은 향후 1년간 지역경기에

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 제주본부가 30일 발표

한 6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조사

에 따르면 제주도내 300가구를 대

상으로 조사한 6월 중 소비자심리

지수(CCSI)는 100.3으로 5월

(102.9)보다 2.6p 내렸다. 전국 소비

자심리지수(96.4)보다는 3.9p 높다.

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

수(CSI) 중 6개 지수를 이용해 산

출한 심리지표로, 장기평균치

(2003년 1월~2021년 12월)를 기준

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적,

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.

6개 지수 중 생활형편전망지수

(94)는 전달보다 2p 상승했지만 현

재생활형편지수(89)는 전달보다 1

p, 가계수입전망지수(97)는 전달보

다 2p, 소비지출전망지수(111)는

전달보다 3p 각각 하락했다.

특히 현재경기판단지수(73)와

향후경기전망지수(80)가 각각 6p,

8p 등 큰 폭 하락해 제주지역 소비

자들은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에

대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
이같이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

달보다 하락한 것에 대해 한은 제

주본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

화, 중국의 성장 둔화, 주요국의 금

리인상, 물가 상승 지속 등의 영향

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

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.

금리수준전망지수(148)도 전달

보다 5p 상승해 역대 최대 수준을

나타냈다. 미국 금리 인상과 기준

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6개

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

라고 소비자들은 내다봤다.

물가수준전망지수(160)는 전달

보다 9p 상승해 제주도민들은 현재

와 비교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오

를 것으로 내다봤다.

주택가격전망지수(111)는 전달

보다 4p 하락했다. 전국 아파트 매

매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영향으

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

비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

된다. 소비자들은 앞으로 6개월간

저축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날 것

으로 예상했다. 6개월 전과 비교한

현재가계저축지수(93)와 현재가계

부채지수(103)는 전달과 같았다. 6

개월 후를 내다보는 가계저축전망

지수(94)는 전달보다 2p 하락한 반

면 가계부채전망지수(104)는 1p 상

승했다.

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전국의

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

된데다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

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면서 하락한

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유통을 담

당하고 있는 광동제약이 제주삼다

수와 맺은 인연을 통해 제주지역

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.

올해는 특히 환경 과 청년 에

집중하고 있다. 플로깅 캠페인 과

산학협력 프로그램 KD 이노베이

터(사진) , 인턴십 프로그램 등

환경보전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

여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.

먼저 광동제약은 지난 6월 사단

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제주지역 환

경정화를 위한 주스멍, 도르멍 청

년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. 주

스멍, 도르멍 은 주우며, 달리며

의 제주 방언으로, 환경을 위해 걷

거나 뛰는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

줍는 활동을 뜻한다. 참가자들은

전문가 강연, 업사이클링 제품 체

험, 재활용 아이디어 발표 등 다채

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업사이클링

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분리수거

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했다.

또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폭넓

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

대학과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

추진 중이다. KD 이노베이터 는

광동제약이 제주대학교 LINC+사

업단과의 협력을 확장, 발전적으로

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. 대

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

키기 위해 마련했다. 이 프로그램

의 성적 우수생 10명에게는 광동제

약 본사 인턴십 기회도 제공한다.

도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

도 추진 중이다. 광동제약은 지난

2013년부터 제주지역의 우수한 인

재 육성을 위해 제주삼다수 재단에

제주사랑 장학금 을 매년 2억원씩

기탁하고 있다. 또 제주 농어촌 학

교 특성화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

로 위미중학교 학생 오케스트라

에 연간 1000만원을 후원하고 있

다. 후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악기

구입과 유지 보수, 강사료, 행사비

등에 사용돼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

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을

받고 있다.

지난해에는 광동제약이 출연해

설립한 비영리법인 가산문화재단

을 통해 제1회 가산 꿈드림 장학

사업 을 진행, 약 5000만원을 지원

해 도내 11개 초등학교 교구 및 학

습자료를 제공했다. 뿐만 아니라

제주 청소년 가정의 공부방 조성을

위해 3300만원을 후원하는 등 단순

기부활동을 넘어 지속성 있는 다양

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청소년들

의 밝은 미래에 공헌하고 있다.

광동제약 관계자는 2012년 제주

삼다수의 도외 유통을 계기로 올해

로 11년째 제주와의 인연을 이어가

고 있으며,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

인 청년들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갖

고 있다 며, 앞으로도 제주 지역

사회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에 기여

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

다 고 말했다. 고대로기자

30일
코스피지수 2332.64

-45.35
▼ 코스닥지수 745.44

-16.91
▼ 유가(WTI, 달러) 109.78

-1.98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21.22 1275.78 1EUR 1386.31 1332.23

100 969.59 936.25 1CNY 203.50 184.12

2022년 7월 1일 금요일6 경 제

물가 고공행진 먹거리 등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3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. 연합뉴스

계속되는 고물가에 도민 소비심리 위축

한국은행제주본부, 6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


